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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

: 동료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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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동료의 지지,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소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사관 총 21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에 대해 상관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는 동료의 지지와 정서
적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소진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은 소진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부사관의 동료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간을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기 위해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이중

매개를 살펴본 결과,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 정서적 안정성은 소진을 직접적으로 부분 매개하였지만, 동료의 지
지는 정서적 안정성을 통해서만 소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
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worker support, 
emotional stability and burnou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worker support and emotional stability.
A total of 212 noncommissioned officers were interviewed and correlation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resulting data. As a result, the job stres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worker support, emotional 
stabilit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and coworker support and emotional stabili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In addition, coworker support and emotional stability were partially mediated by job stress
and burnout. However,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he double med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showed that the emotional stability of job stress was partially mediated directly by burnout, and
that coworker support was mediated by burnout only through emotional s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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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한 화해 모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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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급

격하게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2022년까지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
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의 병력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으로 직업군인을 확

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군도 지난 2014년 국방개
혁 기본 계획에서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직업군인 그 중에서도 부사관의 인원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였다[1].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부사
관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병사 자살률의 약 4배에 이르는 자살률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부사관을 양적으로 확
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부사관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부사관은 정년불안정, 관심 병사 관리에 대한 부담감,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데, 
이러한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소진(burnout)을 야기한다. 
즉 부사관은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할 경우 정서적으로 탈

진되고, 일에 대해 냉담해지며, 성취감이 저하되는 소진
을 경험한다. 부사관의 소진은 우울, 이직의도 그리고 조
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할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진다[3,4]. 따라서 부사관 개
인의 내적 행복, 일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
스가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자원을 밝혀내는 것

이 중요하다.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야기할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이니 자원으로 동료 지지를 들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동료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서 소진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
은 동료의 지지와 소진 간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 6]. 이렇게 연구들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
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료의 지지와 소진 
간에 제 3의 변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하고 제 3
의 변인으로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동료의 지지
를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결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수행하기 때문에 소진이 완화된

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 동안 부사관은 직무스트레스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소진

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으로 알려진 동료의 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밝

히고자 하는 연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 이중매개

할 것을 가정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The research model on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coworker support, emotional stability, 
and burnout. 

2. 이론적 배경 

2.1 부사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 사이에서 장교를 보좌하면서 

기초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병

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지휘관으
로서 소부대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병사를 교육하고 관리함으로써 부대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사관이 이처럼 중
요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책임과 역할은 장교와 병사 사이에서 불분명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 보수가 낮고, 장
교에 비해 정년이 이르며 진급의 정체가 심할 뿐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가 낮아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7].
적절한 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몰입이나 성과를 높

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진을 야기
한다. 상담자,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간서비스계통의 종
사자들 뿐 아니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에게서 그리고 최근에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점차 다른 직업들에게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군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 권상조(2011)[8]
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사관의 소진이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부사관의 소진이 높은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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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최현주와 이자영(2012)[9]은 부사관 10명을 
대상으로 소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질적 인터뷰한 결

과 병사 및 부하관리의 어려움, 위계적인 군조직의 특성, 
업무적 특수성, 상관의 폭언이나 따돌림 같은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소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사
관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직무스트레스, 동료지지, 소진간의 관계 

소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직무요구자원

(JDR)모형이 있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은 Demerouti와 그
의 동료들(2001)[10]이 제안한 모형으로 직무 요구 수준
이 과도한 데 비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

진이 야기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적절한 자

원을 가질 수 있다면 소진은 완화될 수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과도한 직무요구,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 노

력해왔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권상조(2011)[8]가 자기효
능감이 소진을 완화시킨다고 밝혔으나 그 후 관련 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진을 완화시키는 자원으로 피드

백, 보상, 직무통제, 참여, 직무안전, 지지 등이 있다[6]. 
사회적 지지 특히 조직구성원에게 있어 동료의 지지는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11].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동료의 지지가 소진
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였다. 
즉 유정이(2002)[12]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
료의 지지가 소진과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Rafferty와 
그의 동료들이 인간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도 동료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소진과 관

련이 없다고 하였다[13].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
는 데에는 동료의 지지와 소진 간에 제 3의 변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제 3의 변인으로 
정서적 안정성을 선정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직무스트레스, 동료지지, 정서적 안정성, 

소진간의 관계 

정서적 안정성이란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통제감의 정도, 세
상을 위험으로 지각하지 않는 정도, 침착함 등을 말한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수행한다. 반
면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14]. 원전 근무자들 117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원전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직
장인 3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안정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16]. 또한, 동료의 
지지,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들을 살펴보면, 이혼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안정성은 소진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을 야기할 것으

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방법

3.1.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직업군인 중 부사관 212명이 참여하였
다. 그 중 남자는 185명(87.3%), 여자는 27명(12.7%)이
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05(SD=7.52)세로 나타났
으며, 평균 경력은 12.68(SD=6.49)로 나타났다. 

3.1.2 측정도구

3.1.2.1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Jayaratne과 Chess(1981) 

[18]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
요인도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총 19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799이다.

3.1.2.2 동료의 지지 척도  
동료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aplan과 그의 동료

들(1980)[19]이 개발한 것을 박성호(2001)[20]가 번역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 동료의 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6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8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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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정서안정성 척도 
정서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정규(2001)[21]가 

개발한 자아가치관검사 중 정서 안정성 하위요인을 사용

하였다. 문항은 총 16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99이다. 

3.1.2.4 소진 척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이

(2002)[22]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탈진, 냉담, 성취감의 
저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문항으
로 신뢰도는 .646으로 나타났다. 

3.1.3 자료분석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인들의 상관
분석을 하고, SPSS Macro Process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 

이중매개를 하는 지 알아보았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동료의 지지, 정서적 안
정성,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직무스
트레스는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r=.627, p<.001),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65, p<.001; r=-.423, p<.001). 
동료의 지지는 정서적 안정성(r=.324, p<.001)과 정적 
상관을 소진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동료의 지지
와 소진(r=-.644, p<.001)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 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은 증가하고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

록 소진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job stress, coworker 
support, emotional stability and burnout

Variables 1 2 3 4
1 -
2 -.365*** -
3 -.423***  .324*** -
4  .627*** -.357*** -.644*** - 

***p<.001
1. job stress 2. coworker support 3. emotional stability, 4. burnout

4.2 개별매개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먼저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 210)=112.770), 설명력은 
39.3%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정적으로 유
의하였다(B=.045, p<.001). 다음으로 소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동료의 지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209)=65.445), 설명력은 41.2%로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004, p<.01), 동료의 지지는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
미하였다(B=-.132, p<.05).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
증하였다. 즉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 부트스트래핑
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동료의 지지는 부분매개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diating effect of coworker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1 2 B SE t R2 F

3 5 .045 .004 11.080*** .393 122.769***

3
5

.041 .004 9.084***

.412 65.445***

4 -.132 .051 -2.57*

**p<.01, ***p<.001
1. Independent variables, 2. Dependent variable, 3. job stress 
4. coworker support 5. burnout

Table 3.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tability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1 2 B SE t R2 F

3 5 .045 .004 11.080*** .393 122.769***

3
5

.031 .004 7.430***

.567 134.158***

4 -.026 .003 -8.056***

**p<.01, ***p<.001
1. Independent variables, 2. Dependent variable, 3. job stress 
4. emotional stability 5. burnout

같은 방식으로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안
정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209)=134.158), 설명력은 56.7%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
스는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031, p<.001), 
정서적 안정성은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B=-.126, 
p<.001).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부트
스트레핑(Bootstrapping)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 0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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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정서
적 안정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이중매개 모형 검증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소진에 대
한 직무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으며(F(1, 210)=112.770), 설명력은 39.3%로 나타났다. 직
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045, p<.001). 
동료의 지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회귀모형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 210)=26.81), 설명력은 13.3%로 
나타났다. 동료의 지지는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B=-.029, p<.001). 또한,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직무스
트레스와 동료의 지지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1, 209)=40.497), 설명력은 21.0%로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적 안정성에 부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B=-.450, p<.001), 동료의 지지는 정서적 안정
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B=3.128, p<.01).  

Table 4. Dual mediating effects of coworker support 
and emotional stability

1 2 B SE t R2 F

3 6 .045 .004 11.08*** .393  122.770***

3 6 -.029 006 -5.178*** .133  26.812***

3
5

-.450 .082 -5.48***

.212  40.497***

4 3.128 1.038 3.013**

3

6

.030 004 7.063***

.571  87.323***4 -.054 .045 -1.193

5 -.025 .003 -7.695***

**p<.01, ***p<.001
1. Independent variables, 2. Dependent variable, 3. job stress 
4. coworker support 5. emotional stability. 6. burnout

마지막으로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동료의지지, 
정적 안정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1, 209)=87.32), 설명력은 57.0%로 나타났다. 직무스
트레스는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004, p<.01), 
정서적 안정성은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B=-.090, 
p<.001). 그러나 동료의 지지는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B=-.054, n.s.). 이 같은 결
과는 직무스트레스가높을수록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되며 그 결과 소진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 동료의 지지를 적을수록 소진이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지지가 적을수록 정서적으

로 불안정하게 되어 소진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부트스트레

핑(Bootstrapping)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직무스트레스-> 동료의지지 -> 정서적 안
정성, 소진으로 가는 경로와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안
정성 -> 소진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즉 이들 경로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 동료지지가 작을수

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소진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

면 소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스트
레스-> 동료의지지-> 소진 경로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함
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
는 동료의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를 매

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또는 동료의 지지가 부족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때, 소진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동료의지지 부족
만으로 소진이 나타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
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of dual mediating effects

Path B S.E
BC 95% CI

Lower Upper

job stress
→coworker support
→burnout

.002 .001 -.001 .004

job stress
→coworker support
→emotional stability
→burnout

.003 .001 .001 .005

job stress
→emotional stability
→burnout

.011 .002 .007 .017

total .015 .002 .011 .02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

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상황에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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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은 증가하고, 동료의 지지
와 정서적 안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인 낮을수록 소진 역시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
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

의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동료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 소진이 야기되는 데,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
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군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4. 9]를 지지하
는 것이다. 동시에 상담자,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20, 23] 정서적 안정
성이 높을수록[17] 소진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사관들도 일반 직장인이나 보육교사 등과 마찬

가지로 소진을 줄이는 데 동료의 지지나 정서적 안정성

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동료의 지

지와 정서적 안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동
료의 지지와 정서적안정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 정서적 안정성

의 간접효과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동료의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동료의 지지는 정서적 
안정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 동료
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소진이 감

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동료의 지지와 소진 간
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17, 23], 상관이 없다
는 연구들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5,6]. 이러한 상
이한 연구 결과들은 동료의 지지와 소진 간에 정서적 안

정성이라는 제 3의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

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 간에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자원

을 확인함으로써 요구자원모형이 부사관에게도 적용되

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동료
의 무조건적 지지보다는 정서를 안정시키는 동료의 지지

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지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소
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로를 구체화했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사관 소진 예방을 위
한 방안을 세울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사관의 소
진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악화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는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부사관을 대상으로 동료가 소진이 되어 힘
들어할 때, 명령이나 조언보다는 그들을 정서적으로 안
정시킬 수 있게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시킨다면 소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사관을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구분하지 않
았다. 부사관의 직급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
레스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

구에서는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서 소진

에 이르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중 동료의 지지만 살펴보았

다. 동료의 지지 외에 가족의 지지나 상사의 지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은 
직무스트레스의 수준 및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육군 외에 해군, 공군을 대
상으로 확대하고 육해공군에 따른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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